
Xylitol껌, 2002년 1-7월 매출 1540억원 성장

2001년 국내 껌 시장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자일리톨껌이 2002년에도 폭발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2002년 들어 7월말까지 국내 제과 4사가 판매한 자일리톨껌 매출액은 롯데제과 1029억

원, 해태제과 370억원, 동양제과 110억원, 크라운제과 31억원 등 모두 1540억원을 기록했다.

2001년 1-7월의 636억원에 비해 무려 142%(904억원) 늘어난 것이다.

2002년 판매된 자일리톨껌을 낱알로 환산하면 27억개로 국민 한사람당 한달에 9개씩 씹은 셈이다.

선발 롯데제과는 7월말 현재 이미 2001년 연간 매출(1009억원)보다 많은 1029억원의 자일리톨 매출을 기록

했다. 2001년 1-7월의 438억원에 비하면 매출증가율이 135%에 달하고 있다.

매출이 급증함에 따라 자일리톨껌이 롯데제과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7.8%에서2002년에는

15.7%로 상승했다.

자일리톨껌 후발기업인 해태제과와 동양제과는 7월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각각 185%, 62%의 매출 증가율을

기록했다. 2001년 10월 자일리톨껌을 출시한 크라운제과도 2002년 3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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